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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lements of dress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have been reinterpreted in a contemporary manner and reflected in the designs of Dolce and Gabbana’s collections.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case studies were used. For the theoretical research, the literature related to fashion and retro, previous studies, and internet sources were examined. The case studies focused on analyses from Vogue Runway, the official Dolce and Gabbana website, and Runway Magazine. The analysis showed that in Dolce and Gabbana’s collections, retro tendencies were highlighted using the characteristic clothing forms and architectural prints of ancient Greece. The use of soft materials like chitons and himations naturally revealed the body lines, expressing the beauty of the human form from antiquity. In the medieval period, retro styles were expressed through accessories and medieval-style prints, while Christian symbolic decorations conveyed the influence of medieval religious theme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print-centric visual elements were prominent, whereas the reinterpretations of dress based on form were more pronounced in the Renaissance and modern periods. In the Renaissance, men’s clothing items were reinterpreted for women’s fashion, and decorative elements were used to express retro and aristocratic tendencies. The Empire style of the modern era showcased a natural silhouette influenced by neoclassicism, while the Romantic era emphasized femininity in its styles, reinterpreting crinolines as outer garments. In conclusion, retro styles, which reinterpret historical dress, have been utilized continuously in Dolce and Gabbana’s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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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최근 복고 문화는 복고풍의 노래, 식품, 시대 콘텐츠, 패션, 식당·카페,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연령층의 인기를 얻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ookmin Ilbo 2024). 특히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최근 20대의 복고 문화 향유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tailtalk 2024). 포켓몬빵 열풍, VHS 스타일의 굿즈 재등장, 공중전화 부스의 복고풍 카페 변신, 소주 브랜드 ‘진로’의 화려한 귀환(BZ Lab 2024) 등은 레트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레트로 복식에 대한 연구는 시대복식을 바탕으로 한 패션 디자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레트로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Park(2019)의 2014년 S/S~2018년 F/W 컬렉션 분석 연구, Gye & Yoo(2016)의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레트로 이미지 연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근대 이후의 복식 요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복식사 전반과 현대 패션 디자인 간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한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연구범위를 넓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각 시대의 복식 요소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레트로 스타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 디자이너 중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하이패션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융합하여, 전통과 현대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스타일로 일상복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돌체 앤 가바나의 디자인은 레트로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그동안 Choi(2014)는 문양 디자인 중심으로, Han(2018)은 맥시멀리즘 관점에서 돌체 앤 가바나를 연구했으나, 이들 연구는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대 복식 요소에 기반한 레트로 패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돌체 앤 가바나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복식 요소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어 디자인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전의 시기적 한계를 넘어 복식사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찰하고, 복식사와 현대 패션 디자인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돌체 앤 가바나 작품 활동
        도메니코 돌체(Domenico Dolce)와 스테파노 가바나(Stefano Gabbana)는 패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업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재능과 노력, 그리고 탁월한 마케팅 전략이 어우러진 결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패션계의 중요한 장을 차지하였다.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로서, 남부 지역의 열정적이고 대담한 기질을 반영한 관능적이고 화려한 패션 컬렉션을 선보이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패션이 그들을 따라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지양하고, ‘리얼 우먼’을 위한 매혹적이며 섹슈얼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Kim et al. 2014).

        도메니코 돌체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었으며, 스테파노 가바나는 경험을 중시하며 실험한 결과를 신뢰하는 스타일로, 서로 다른 성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였다. 가바나는 유행과 문화 현상에 민감한 반면, 돌체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였다. 돌체는 특히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바나는 세련된 스타일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Kim et al. 2014).

        도메니코 돌체는 1958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폴리치 제네로사에서 태어나, 재단사였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복식 제작 환경에서 성장하였다(Dolce & Gabbana 2024). 스테파노 가바나는 1962년 밀라노에서 태어나 로마의 고등산업예술학교(Istituto Superiore per le Industrie Artistiche)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후 패션 업계에 입문하였다(Dolce & Gabbana 2024). 두 사람은 1980년 디자이너 조르지오 코레지아리(Giorgio Correggiari)의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나 1982년부터 협업을 시작하였고, 1985년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첫 여성복 컬렉션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Dolce & Gabbana 2024).

        브랜드 초창기 컬렉션은 시칠리아 전통과 정서를 반영한 관능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이 특징적이었다(Dolce & Gabbana 2016). 특히 레오파드 프린트, 코르셋, 핀스트라이프 슈트 등 여성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당시 밀라노 패션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마돈나(Madonna)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AP News 2024). 1989년에는 란제리 및 비치웨어 라인을 출시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남성복, 향수, 아이웨어, 홈 컬렉션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Encyclopedia.com n.d.-a). 1994년에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세컨드 브랜드 ‘D&G’를 론칭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매장의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의 미학을 공간 디자인에까지 반영하였다(Encyclopedia.com n.d.-a). 이후 2012년에는 D&G 라인을 본 브랜드에 통합하고 단일 브랜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과 집중도를 강화하였다(CPP-LUXURY 2010).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유럽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Sloweeds-textile n.d.).

        돌체 앤 가바나의 디자인 정체성은 강한 상징성과 일관된 미학에 기반한다. 시칠리아 전통 의복의 현대적 재해석, 검은색과 금색을 중심으로 한 색상 팔레트, 종교적 상징과 금사 자수, 애니멀 프린트 등은 브랜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Dolce & Gabbana 2016). 코르셋,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 슬립 드레스 등은 거의 매 시즌 재등장하며, 이탈리아의 섬세한 장인정신과 장식미를 극대화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또한 유명 스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은 브랜드의 글로벌 이미지 확장에 기여하였다.

        2020년대 이후 돌체 앤 가바나는 브랜드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존의 미학에 현대적 트렌드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Dolce & Gabbana 2022). 2025년 F/W 여성 컬렉션에서는 ‘쿨걸(Cool Girl)’을 테마로 스트리트 감성과 란제리 스타일을 대담하게 결합하였고(Dolce & Gabbana 2025a), 남성 컬렉션 ‘파파라치(Paparazzi)’에서는 배우의 공적·사적 이중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데이타임과 이브닝 테마를 구성하였다(Dolce & Gabbana 2025b). 이 시기의 컬렉션은 믹스매치, 오버사이즈, 젠더리스 등 동시대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며, 브랜드 고유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Dolce & Gabbana 2025a; Dolce & Gabbana 2025b).

      

      
        2. 시대별 복식 
        
          1) 고대
          고대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지역별로 의복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고대 복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봉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의복은 간단히 둘러 입거나 단순한 형태를 이루었다. 이집트 지역은 단순한 의복에 파시움(passium)과 머리쓰개 등의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였고, 수메르에서는 카우나케스(kaunakes)를 착용하였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는 튜닉과 술이 달린 숄을 착용하였다(Bae et al. 2012). 크레타의 복식은 인체를 강조하는 형태로,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마르고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인체미를 부각하는 특징이 있었다(Kim et al. 2010).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한 그리스 복식은 남녀와 계급에 따른 구별이 없었으며, 과시적인 형태나 장식이 발달하지 않았다. 복식의 각 부분은 비례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며 복식미를 표현하였다(Kim et al. 2010).

          그리스인들은 온화한 기후 속에서 육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육체미를 숭상하였으며, 이러한 신체미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복식에서도 인체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드레이퍼리형 복식이 사용되었으며, 키톤과 히마티온 등은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해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하였다(Kim et al. 2010). 여성의 초기 헤어스타일은 웨이브가 진 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풀어 늘어뜨리거나, 목덜미에 머리타래를 묶는 형태였다(Chin 2006). 로마 복식은 사회 계급, 재산, 나이, 위엄 등을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튜니카 위에 착용한 토가는 부드러운 드레이퍼리를 통해 흐르듯 떨어지는 직선적 실루엣을 이루었다(Bae et al. 2012).

        

        
          2) 중세
          비잔틴 제국은 로마 복식의 기틀 위에 동방 문화와 기독교적 영향이 결합되어 매우 화려하고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였다(Bae et al. 2012). 비잔틴 복식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은폐하는 복식미를 추구하였고, 추상적이며 정적인 조형 흐름을 통해 형태감을 드러냈다(Kim et al. 2010). 금직 자수와 진주, 보석, 금속판 등의 반짝이는 디테일은 빛에 의한 찬란한 조형 효과를 자아냈으며, 고급 직물과 트리밍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실크, 보석, 자수, 장신구 등 동방의 화려한 색채 감각이 반영되었고, 황금과 보석의 빛나는 색채, 소재, 상징적 도상의 문양을 통해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표현하였다(Chung 2013). 종교적 색채는 양식화되어 성서에 나오는 장면이 문양으로 표현되었으며, 원(圓)은 영원한 안녕을, 양(羊)은 그리스도를, 비둘기는 성령을, 십자형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상징하였다(Chung 2013).

          로마네스크 시대의 복식은 상하로 분리되어 몸에 밀착된 실루엣을 보였으며, 십자군 원정으로 유입된 동방 문물이 혼합된 독특한 경향을 띠었다. 복식으로는 튜닉(tunic), 쉥즈(chainse), 블리오(bliaud), 맨틀(mantle) 등이 착용되었다(Chung 2013). 군인 복식은 철제 헬멧과 삼각뿔 형태의 큐폴라(cupola)를 머리에 쓰고, 머리, 귀, 목을 완전히 덮는 쇠사슬 갑옷인 호버크(hauberk)를 착용하였다(Kim et al. 2010). 호버크는 십자군 전쟁 시 착용되었으며, 14세기에 크고 견고한 금속판으로 된 갑옷 형태로 발전하였다.

          고딕 복식 양식은 중세 후기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장식성이 극도로 강조된 양식으로, 입체적인 재단법의 발달로 남녀의 성차를 드러내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수직적 조형과 색채 조합에 대한 관심, 고급 소재 및 문장을 통한 신분의 상징성이 특징적이다(Kim et al. 2010). 14세기 남성은 갑옷 안에 푸르푸앵(pourpoint)을 착용하였으며, 이후 푸르푸앵이 짧아지면서 하의가 부각되었다(Sin 2006).

        

        
          3) 근세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중심 문화로 전환되었으며, 봉건 사회 구조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복식을 통한 권위의 상징이 중요해졌다(Kim et al. 2010). 왕과 귀족들은 복식의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지위를 과시하였다. 복식미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며, 인체미를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남성 복식은 푸르푸앵과 쇼오스를 착용하였으며, 패드, 퍼프, 슬래쉬로 부피가 큰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여성 복식은 로브(robe), 코르셋(corset), 스토마커(stomacher), 러프(ruff), 베르튀가댕(vertugadin) 등이 착용되었다(Shin 2006).

          바로크 시대인 17세기 초ㆍ중기에는 르네상스 양식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후기에는 바로크 양식의 영향으로 복식의 스케일이 확대되고 양식이 복합적이며 다채로워졌다. 물결모양의 곡선을 통해 동적인 느낌과 화려한 장식을 강조하였으며, 루프(ribbon)와 레이스(lace) 장식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Sin 2006). 17세기 전반의 푸르푸앵은 패드, 퍼프, 슬래쉬가 줄어들며 간소화된 차림으로 변화하였고, 후기에는 푸르푸앵의 길이가 매우 짧아졌다. 1670년경에 착용된 쥐스뜨꼬르(justaucorps)는 앞 트임 부분에는 단추를 촘촘히 달거나, 단추를 중심으로 양쪽에 금ㆍ은사로 만든 끈 장식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Lee 1999). 18세기에는 섬세한 색채와 문양이 특징인 여성적인 로코코(Rococo)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은 여성 중심의 살롱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섬세하고 화려한 표면 장식으로 나타났다(Bae et al. 2012). 근세의 액세서리와 장식기법을 통해 귀족적 장식성이 강조되었다. 여성 복식은 거대하게 꾸민 머리장식과 가는 허리, 양옆으로 크게 확장된 스커트의 볼륨 형태가 특징적이었다. 염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색상은 더욱 세련되고 풍부해졌다(Sin 2006). 18세기에 유행한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 등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4) 근대
          19세기 초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에는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선을 살린 하이웨이스트 실루엣이 유행하였으며, 짧은 퍼프 소매와 노출된 가슴 라인을 통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장식 없는 단순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Bae et al. 2012). 로맨틱 스타일 시대의 복식은 왕정복고와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 어깨를 드러낸 데콜테, 코르셋으로 조인 가는 허리, 부풀린 스커트를 통해 인체미를 강조한 X자형 실루엣이 특징이다(Bae et al. 2012). 드레스는 드롭 숄더에 긴 퍼프 슬리브 혹은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로 구성되어 어깨가 넓게 퍼지는 형태로 화려함과 우아함을 표현하였다(Bae et al. 2012).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의 여성 복식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의 실루엣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 속에 크리놀린(crinoline)을 착용하였다. 여성 드레스는 드롭 숄더와 넓게 파인 목둘레선에 레이스, 러플, 트리밍, 자수 등의 장식으로 낭만적인 여성성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로맨틱 스타일과 달리 어깨선의 과장이 배제되었으며, 엠파이어 스타일의 영향으로 짧은 소매형이 자주 나타났다(Chung 2013).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 복식 및 레트로와 관련된 문헌,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사례연구는 보그 런웨이(https://www.vogue.com/fashion-shows)를 중심으로, 돌체 앤 가바나 공식 웹사이트(https://www.dolcegabbana.com/en-kr/)와 런웨이 매거진(https://runwaymagazines.co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4 S/S RTW부터 2024 F/W RTW까지 22 시즌, 2014 S/S MENSWEAR부터 2024 F/W MENSWEAR까지 22 시즌, Alta Moda SPRING 2014부터 Alta Moda FALL 2024-2025까지 17 시즌, Alta Sartoria 2014부터 2024까지 17 시즌으로, 총 78 시즌에 해당한다. RTW와 MENSWEAR는 보그 런웨이를, Alta Moda와 Alta Sartoria는 돌체 앤 가바나 공식 사이트와 런웨이 매거진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체 수집된 작품 수는 약 7,050개이며, 이 중 역사적 복식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을 1차로 선별하였다. 고대 26개, 중세 30개, 근세 12개, 근대 27개로 총 95개의 사례를 1차 선정하였다. 이후 각 시대별 복식 스타일과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의복 아이템을 중심으로 실루엣, 형태, 소재, 문양, 프린트 모티브, 액세서리, 그리고 시대적 상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복식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상 전문가 및 전공자 3인의 교차 확인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정한 사례를 2차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대 10개, 중세 10개, 근세 9개, 근대 8개로 총 37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돌체 앤 가바나 컬렉션에 나타난 시대별 복식 요소를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고대
        돌체 앤 가바나 컬렉션에서 고대 복식 요소는 주로 Alta Moda Fall 2019 및 Alta Sartoria Fall 2019 컬렉션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었다. 고대 복식의 대표적인 특징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Table 1A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에서 착용된 티어드(tiered) 형태의 카우나케스와, 바빌로니아 및 아시리아 지역에서 유행한 술 장식 요소가 의상에 반영되었다. Table 1B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스러운 인체선과 복식미가 반영되어, 우아하게 드리워진 키톤 위에 히메이션 형태가 적용되었다. Table 1C는 고대 로마의 기본 의복인 튜니카 위에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토가 형태가 디자인되었으며, 허리에는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넝쿨무늬 자수 벨트가 장식되었다. Table 1D는 그리스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프린트된 부드러운 소재의 키톤을 통해 인체선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강조되었다. Table 1E에서는 고대 로마의 튜니카 위에 군복 형태의 아이템이 조합되었으며, 고대 로마식 신발 디자인도 함께 적용되어 시대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Table 1. 
				
          

          
            Ancient costume elements
          
          

        

        
          
            
              	A
              	B
              	C
              	D
              	E
            

          
          
            	

(Alta Moda Couture Fall 2021-2022)
            	

(Alta Sartoria 2019)
            	

(Alta Sartoria Fall 2019)
            	

(Alta Moda F/W 2019-2020)
            	

(Alta Moda F/W 2019)
          

        

        

        특히 Alta Moda F/W 2019 컬렉션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의복 아이템뿐 아니라, 고대 건축물 및 도자기 등에 표현된 복식 이미지나 복식 착용 장면을 프린트한 소재를 활용하여 고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Table 2B에서는 고대 그리스 도자기 이미지와 건축물 프린트가 사용되어 고대 복식의 시각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의복 외에도 신발의 앞굽 등 다양한 복식 요소에 그리스 문양이 활용되었다. Table 2A의 상의 윗부분 장식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파시움을 연상시킨다.

        
          Table 2. 
				
          

          
            Ancient costume elements
          
          

        

        
          
            
              	A
              	B
              	C
              	D
              	E
            

          
          
            	

(Alta Moda	F/W 2019-2020)
            	

(Alta Moda	F/W 2019-2020)
            	

(Alta Moda	F/W 2019-2020)
            	

(Alta Moda F/W 2019-2020)
            	

(Alta Moda	F/W 2019-2020)
          

        

        

        Table 2C에서는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니케 신전 기둥이 프린트된 디자인이 나타나며, Table 2D, 2E은 이오닉 키톤과 히마티온이 프린팅 된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이처럼 그리스 및 로마 복식은 건축물이나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에 표현된 복식 이미지를 프린팅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고대 복식의 조형성과 상징성을 현대 패션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였다.

      

      
        2. 중세
        중세 복식 요소가 다수 적용된 컬렉션은 RTW Fall 2013, Menswear Fall 2014, Alta Moda Spring 2020 컬렉션이다. RTW Fall 2013 컬렉션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복식을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Table 3A에서는 튜닉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여, 비잔틴 시대에 중요한 장식 요소인 금사와 보석을 활용하여 의복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아래부분에는 비잔틴 시대의 테오도라 왕후의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당대 복식의 화려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Table 3B에서는 테오도라 황후 얼굴의 모자이크 기법 프린팅과 보석 장식이 더해져 비잔틴 복식의 장식적 특징과 사회적 상징성을 반영하였다. Table 3C는 주교복에서 착안한 황금빛 긴 케이프와 미트레를 착용하여 중세 기독교 사회의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였다. Table 3D는 성모 마리아를 활용하여 중세 기독교 중심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Table 3E에서는 중세 군인 복식인 호버크의 디자인에서 착안한 아이템으로, 머리ㆍ귀ㆍ목을 완전히 덮는 쇠사슬 갑옷 형태와 큐폴라(cupola)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 두꺼운 소재에 화려한 보석 장식이 결합된 비잔틴 복식 요소가 표현되었다. 이러한 비잔틴 복식 요소는 이후 컬렉션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Table 3. 
				
          

          
            Medieval costume elements
          
          

        

        
          
            
              	A
              	B
              	C
              	D
              	E
            

          
          
            	

(READY-TO-WEAR Fall 2013)
            	

(Alta Moda Couture Fall 2021-2022)
            	

(Alta Moda Fall 2019)
            	

(Alta Moda Fall 2017-2018)
            	

(READY-TO-WEAR Fall 2014)
          

        

        

        Table 4A에서는 재킷 중앙의 강렬한 십자가 장식을 통해 비잔틴 시대를 포함한 중세 기독교 사회의 신성성과 상징성을 나타내었으며, Table 4B는 로마네스크 시대의 샤르트르 대성당 기둥에 조각된 인물 부조상을 의상 프린트로 활용하여 로마네스크 건축과 복식의 요소를 결합하였다. 로마네스크 건축물 외에도, 호버크에서 착안된 헤드기어(head gear)는 중세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켜 중세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Table 4. 
				
          

          
            Medieval costume elements
          
          

        

        
          
            
              	A
              	B
              	C
              	D
              	E
            

          
          
            	

(Menswear Fall 2014)
            	

(Menswear Fall 2014)
            	

(Menswear Fall 2014)
            	

(Menswear Fall 2014)
            	

(Menswear Fall 2014)
          

        

        

        Table 4C에서는 고딕 시대 쾰른 대성당의 첨탑 아치 형태가 프린팅 된 의복과, 호버크의 쓰개 부분에서 차용된 목두르개 및 장갑 등의 액세서리가 중세의 군인 복식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중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다양한 복식 요소가 활용된 사례이다. Table 4D는 14세기경부터 군인 복식으로 사용된 금속판으로 구성된 갑옷 형태가 프린팅 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중세 군복 양식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Table 4E에서는 제단을 연상시키는 아치형 프레임 안에 성스러운 기사나 인물의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중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주의적 상징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앞코가 뾰족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슈즈는 비잔틴 시대의 보석 장식성과 고딕 시대 뾰족한 신발의 특징을 융합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중세 복식의 시대적 감성과 조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 근세
        돌체 앤 가바나 컬렉션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요소는 Alta Moda Spring 2020 컬렉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컬렉션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복식인 트렁크 호즈, 푸르푸앵과 같은 의복 아이템과 함께 러프 칼라, 깃털 등의 액세서리가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슬래시와 퍼핑 등의 장식 기법을 적용하여, 16세기 복식의 표면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 요소를 충실히 재현하였다. Table 5A와 5B에서는 본래 남성복 아이템이었던 트렁크 호즈와 푸르푸앵을 여성복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슬래시, 러프 칼라, 베레모, 깃털 장식 등 16세기 복식의 대표적 요소를 모두 적용하였다. 특히 5A의 신발은 17세기에 유행한 꽃리본 장식과 굽이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시대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Table 5C는 러프 칼라의 형태를 극대화하여 장식적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Table 5D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이 프린팅 된 디자인으로 건축적 미감을 의복에 반영하였다. Table 5E에서는 조반니 암브로지오 데 프레디스(Giovanni Ambrogio de Predis)가 그린 루도비코 스포르차(Ludovico Sforza, 1452~1508)의 초상화를 프린팅 된 의상을 통해, 당시 인물 복식의 구체적인 요소를 시각화하였다. 초상화의 복식에서는 어깨에 넓고 두꺼운 목걸이를 드리운 형태로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성을 나타낸다.

        
          Table 5. 
				
          

          
            Early modern costume elements
          
          

        

        
          
            
              	A
              	B
              	C
              	D
              	E
            

          
          
            	

(Alta Moda	Spring 2020)
            	

(Alta Moda Spring 2020)
            	

(Alta Moda Spring 2017)
            	

(Alta Moda F/W 2020)
            	

(Alta Moda	Spring 2019)
          

        

        

        Table 6A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복식 아이템인 쥐스뜨꼬르와 웨이스트코트 외에 크라바트, 리본, 화려한 금사 자수, 굽 있는 구두 등으로 구성되어 바로크 시대의 복식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붉은 계열의 색상과 의복 전면의 리본 장식 그리고 굽 있는 신발은 바로크 시대의 역동적이며 장식적인 미감을 잘 나타낸다. Table 6B에서는 담비털로 제작된 대관식용 맨틀과 함께, 붉은 리본 장식과 굽 있는 구두를 착용하여 루이 힐(Louis heel)을 연상시킨다. 리본과 레이스 장식은 바로크 시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율동감 있는 장식성을 보여준다. Table 6C는 로코코 시대 남성복인 ‘아비 아 라 프랑세즈’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색감과 섬세한 금사 장식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귀족 복식의 정서와 장식적 요소를 여성복에 재해석한 사례이다. Table 6D는 로코코 시대에 로브 안에 착용하던 스토머커를 화려한 자수로 장식하여 겉옷으로 활용한 사례로, 전통적 속옷의 영역을 확장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어깨에 부착된 리본 장식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리본 다발을 연상시키며, 하의로는 돌체 앤 가바나가 즐겨 사용하는 레오파드 무늬의 핫팬츠를 매치하여 시대적 복식과 현대적 감각의 결합을 보여준다.

        
          Table 6. 
				
          

          
            Early modern costume elements
          
          

        

        
          
            
              	A
              	B
              	C
              	D
            

          
          
            	

(Alta Moda Spring 2020)
            	

(Alta Moda Fall 2019)
            	

(Alta Moda F/W 2018-2019)
            	

(Alta Moda F/W 2021-2022)
          

        

        

      

      
        4. 근대
        Table 7A는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의 하이웨이스트 라인으로 구성된 슈미즈 드레스(chemise dress)로, 인체의 자연스러운 선을 살린 H 실루엣, 짧은 퍼프 슬리브, 헤어스타일 및 장식, 얇고 부드러운 소재,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색채의 활용을 통해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잘 나타내었다. Table 7B 역시 하이웨이스트, 짧은 퍼프소매, 반투명하고 부드러운 소재, 수수한 색상으로 구성된 신고전주의 특유의 인체선을 존중하는 복식 스타일이 반영되었다.

        
          Table 7. 
				
          

          
            Modern costume elements
          
          

        

        
          
            
              	A
              	B
              	C
              	D
            

          
          
            	

(Alta Moda	F/W 2019)
            	

(Alta Moda Fall 2019)
            	

(Alta Moda F/W 2015 -2016)
            	

(Alta Moda F/W 2015 -2016)
          

          
            	E
            	F
            	G
            	H
          

          
            	

(Alta Moda F/W 2017-2018 )
            	

(Alta Moda Fall 2023)
            	

(Alta Moda F/W 2023-2024)
            	

(Alta Moda F/W 2017-2018)
          

        

        

        Table 7C는 드롭 숄더, 길어진 퍼프소매, 자연스러운 허리선이 조화를 이루는 X자형 실루엣의 가운으로,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의 우아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Table 7D에서는 드롭 숄더, 지곳 슬리브(gigot sleeve), 넓은 스커트 폭을 특징으로 하는 X자형 실루엣의 크리놀린 스타일은 여성성을 부각하고 낭만주의적 복식의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Table 7E는 드롭 숄더에 스커트 길이가 약간 짧아진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화려한 플로럴 자수, 머리 장식 등을 통해 19세기 낭만주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이다.

        Table 7F는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에 속옷으로 착용되었던 보조 기구형 스커트를 현대 컬렉션에서는 겉옷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였다. 18세기의 스토머커에 이어 근대 크리놀린 스타일에서도 나타나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 반영된 사례이다. Table 7G와 7H의 드레스는 모두 넓은 스커트 프레임을 활용한 크리놀린 스타일로, 근대의 전형적 실루엣보다 극적이고 대담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는 로맨틱 스타일에서 강조되던 소매와 어깨선의 과장에서 벗어나, 허리선을 강조하고 스커트 폭을 확대하는 19세기 크리놀린 스타일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복식 요소는 Alta Moda F/W 2012, 2015, 2016, 2017, 2018, 그리고 2023–2024 컬렉션까지 다양한 시즌에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어 활용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대별 복식 요소들이 돌체 앤 가바나의 컬렉션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고대는 지역별로 특징적인 복식이 디자인에 반영되었으며, 고대 그리스 복식 요소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었다. 부드러운 소재의 키톤과 히마티온을 활용하여 신체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고대의 인체미를 표현하였다. 그 외 파시움, 술 장식, 문양 등의 장식 요소 또한 고대 복식의 특징으로 활용되었다. 건축물이나 도자기 등의 공예품이 프린팅 된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은 고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였다.

      중세 복식 요소 활용에 있어서는 비잔틴 시대의 실크, 보석 장식, 모자이크 기법 등으로 동양의 영향을 받은 화려함이 표현되었다. 특히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은폐하는 복식미와 의복의 형태에서 위엄과 권위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로마네스크 및 고딕 시대의 건축물이 프린팅 된 의상은 중세 레트로풍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미트라, 십자가, 호버크 등의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중세 기독교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테오도라 황후 등의 인물, 종교적 이념을 표현한 수직적 조형 건축물을 프린팅 소재로 사용한 디자인은 중세의 상징성과 레트로 감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근세에서는 남성복 아이템이었던 푸르푸앵, 트렁크 호즈, 쥐스뜨꼬르, 아비 아 라 프랑세즈 등이 여성복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하였다. 슬래시, 패드, 퍼핑, 자수 등의 장식 기법과 러프, 크라바트, 리본, 신발 등의 액세서리가 주요 복식 요소로 활용되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뚜렷한 레트로 스타일이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장식 요소를 통해 근세 귀족 복식의 화려함이 두드러졌고, 과장된 인체미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근대 복식 중 엠파이어 스타일은 신고전주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러운 신체선을 강조하며 인체를 존중하는 복식미를 보여주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데콜테된 목선, 드롭 숄더, 가는 허리와 넓은 스커트로 이루어진 X자형 실루엣과 화려한 장식으로 여성성이 부각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과거에는 속옷으로 사용되었던 크리놀린이 현대에는 겉옷으로 재해석되어 다양한 크리놀린 드레스 디자인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고대와 중세 복식은 돌체 앤 가바나 컬렉션에서 주로 프린팅 중심의 시각적 요소로 구현되었으며, 이는 당시 복식에 담긴 상징성과 권위, 종교적 의미를 패턴과 문양 등 디자인 요소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한편, 근세와 근대 복식은 인체 실루엣을 강조하는 구조적 형태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성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장식 요소를 통해 장식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체 앤 가바나 컬렉션에서는 시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컬렉션에 활용 되었으며, 과거 복식에 대한 충실한 고증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창의적 디자인의 조화를 이룬 것으로 고찰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대상이 돌체 앤 가바나의 컬렉션에 국한되고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복식 요소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른 현대 디자이너들의 레트로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복식 요소 외에도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방식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디자이너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레트로 스타일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복식사와 현대 패션 디자인의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und for Professors on Sabbatical Leave, 2025.

    

    

  
    
      References
      
        
          	
          	
        

        
          	
            
              1. 
            
          
          	AP News(2024) Madonna makes veiled entrance to Dolce&Gabbana for show celebrating her 1990s heyday. Available from https://apnews.com/article/0bdaa338eacd9e0cbbe26918e34d50c9,  [cited 2024 September 21]
        

        
          	
            
              2. 
            
          
          	Bae SJ, Baek JH, Oh HA(2012) Contemporary fashion & historic costume in the west. Seoul: Soohaks, pp34-228
        

        
          	
            
              3. 
            
          
          	BZ Lab(2024) Marketing trend analysi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retro and newtro. Available from https://blog.naver.com/bzlap2024/223631480641,  [cited 2025 May 14]
        

        
          	
            
              4. 
            
          
          	Choi OS(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lce & Gabbana Women’s Collections - focused on textile patterns -. Korean Soc Sci Art 16(1), 489-505
			[https://doi.org/10.17548/ksaf.2014.06.16.489]
		
        

        
          	
            
              5. 
            
          
          	Chung HS(2013) A history of fashion. Gyomoonsa: Paju, p104, p132, pp315-320
        

        
          	
            
              6. 
            
          
          	CPP-LUXURY(2010) Dolce & Gabbana integrates D&G brand. CPP-LUXURY.com. Available from https://cpp-luxury.com/,  [cited 2025 May 8]
        

        
          	
            
              7. 
            
          
          	Dolce & Gabbana(2016) Design history and aesthetic philosophy. Milan: Dolce & Gabbana Archive
        

        
          	
            
              8. 
            
          
          	Dolce & Gabbana(2022) Corporate: Brand Identity and values. Available from https://world.dolcegabbana.com/corporate,  [cited 2025 May 14]
        

        
          	
            
              9. 
            
          
          	Dolce & Gabbana(2024) A first look at the glamorous new Dolce & Gabbana exhibition in Milan(The Times 2024). Available from https://www.thetimes.co.uk/article/dolce-and-gabbana-from-the-heart-to-the-hands-exhibition-milan-times-luxury-05z83mfq9,  [cited 2025 May 8]
        

        
          	
            
              10. 
            
          
          	Donce & Gabbana(2025a) Dolce & Gabbana Takes Madison Avenue With a Five-Floor Fashion Spectacle(Vogue 2025). Available from https://www.vogue.com/slideshow/dolce-and-gabbana-madison-avenue-store-opening-2025,  [cited 2025 May 8]
        

        
          	
            
              11. 
            
          
          	Dolce & Gabbana(2025b) 2025 F/W women’s collection. Dolce & Gabbana Official Website. Available from https://www.dolcegabbana.com/en-kr/,  [cited 2025 May 8]
        

        
          	
            
              12. 
            
          
          	Encyclopedia.com(n.d.-a) Dolce & Gabbana SpA. Available from https://www.encyclopedia.com/books/politics-and-business-magazines/dolce-gabbana-spa,  [cited 2025 May 8]
        

        
          	
            
              13. 
            
          
          	Encyclopedia.com(n.d.-b) Dolce & Amp; Gabbana. Available from https://www.encyclopedia.com/fashion/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dolce-gabbana,  [cited 2025 May 8]
        

        
          	
            
              14. 
            
          
          	Gai SN, Yoo YS(2016)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retro image shown on wedding dresses. J Korean Soc Costume 66(2), 103-116.
			[https://doi.org/10.7233/jksc.2016.66.2.103]
		
        

        
          	
            
              15. 
            
          
          	Han JY(2018) Analysis of the maximalism design in Dolce & Gabbana’s collection. Bulletin Korean Soc Basic Design Art 19(4), 509-522.
			[https://doi.org/10.47294/KSBDA.19.4.37]
		
        

        
          	
            
              16. 
            
          
          	Kim MJ, Gwon YJ, Song SW, Lee YY, Choi GH, Lee JM, Lee MS(2014) Fashion designer & fashion icon. Gyomoonsa: Paju, pp553-554
        

        
          	
            
              17. 
            
          
          	Kim MJ, Choi HS, Kim YH, Ha JS, Choi SH, Ko HJ(2010) Western fashion multi-contents. Gyomoonsa: Paju, pp66-203
        

        
          	
            
              18. 
            
          
          	Kookmin Ilbo(2024) Y2K fashion, film cameras, Eve gum⋯ Retro contains nostalgia and fun. Available from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31587&code=61171811&cp=nv,  [cited 2025 May 14]
        

        
          	
            
              19. 
            
          
          	Lee JO, Choi YO, Choi GS(1999) History of western culture. Hyeongseol: Seoul, p219
        

        
          	
            
              20. 
            
          
          	Park EK(2019) Retro fashion in the 2010s -focused on 2014 SS∼2018 FW fashion collections -. J Korean Soc Fashion Design 19(1), 111-128.
			[https://doi.org/10.18652/2019.19.1.7]
		
        

        
          	
            
              21. 
            
          
          	Retailtalk(2024) The emergence of new ‘young-tro’. Available from https://retailtalk.co.kr/Trend/?idx=18087232&bmode=view,  [cited 2025 May 14]
        

        
          	
            
              22. 
            
          
          	Runwaymagazines(n.d.) Dolce & Gabbana. Available form https://runwaymagazines.com/,  [cited 2025 May 8]
        

        
          	
            
              23. 
            
          
          	Shin SO(200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Suhaxsa: Seoul. pp53-213
        

        
          	
            
              24. 
            
          
          	Sloweeds textile(2020) Dolce&Gabbana history and representative lines. Available from https://blog.naver.com/sloweeds-textile/222082482272,  [cited 2025 May 8]
        

        
          	
            
              25. 
            
          
          	Vogue(n.d.) Dolce & Gabbana Collections. Available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designer/dolce-gabbana,  [cited 2025 May 8]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1-5.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5-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6-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5-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2-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2-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7.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3-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2-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8.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5-5.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6-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5.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5-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4-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1-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4-5.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5-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1-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2-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6.jpg





OEBPS/images/big_36_2.jpg
ISSN 1229-8565 (print)
1ISSN 2287-5190 (on-line)

Vol.36 No.2 May 2025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Impactof Linguiste Syl in K-Bezuty YouTube Cortent on Glokal Consuners”
Emotional Responses: Focusing on Vithamese nfluencers

Ha Kyun Lee - Habin Kim e
Al ofColor Charcarsics in Cosnetc Cominers
Voung Eun, Song - Ji Young Lim-- )

Assessnent o Posture and Mobility t lmprove the Outr Layer Design of
Korean Miliury Cold Weather Jackets

Minlee Lee - Gyeongri Kang - Sang:Hyun Roh - Ho-Joon Lee - 155
Maria Stenkina - Do-Hyun Kim - Heeyoung Ju - Joo-Young Lee

Reo Syls Expressedin Contemporary Colections

- Focusing on Dolee and Gabban -

JuAe, Kim o ¢ m
Analyssofthe Diffrencein Nurient Inake Satus by Housebold ncome and
Educaton Level

Min-Youn Chong - Taiwa Hac - 188

Anaiyss of Mineral Cotents in Mushrooms with Diffren Cooking Methods
Misoung Yoo + So Young Kim - Jun-Young Lee - Dongwan Seo 0
Survey on Ginger Avareness and Usage accordin o the Age Group

Female Consumers i he Grangiu Area

Mi-Kyeons Kim - Nam-Hyun Lee * BakMi Jung. n
Factor Influncing the Investmen Belavior of Millenial Consumers
Joo-Yang Park - Hyun-Jin Lee w

Study ofthe FactorsInfluncing Senior Consumers’ Consumpion Betuvior by

the Acquiiionof el Functonal Foods

Abiyoung Lim - Yongsik Choi - Soye You

Tepesof Retiement Preparaton and Related Factors among he New Middl-Aged
Focusing on Economic Preparation nd Life Plaming

oojean Kang. 261

Analyss ofthe Percepion nd Experence of Elemenary School Teachrs

and Students Regarding Education o Sustainable Development

Y Jung Lee m

‘Study on Sakehelder Prceptons of th Instutional Stement of

Rl Spaial Plamning

Joonwan Yo - Jinah Choi - Suseon Kim-. - 0

20

~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Li:ing Science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3-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4-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3-5.jpg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4-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6-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3-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1-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2-5.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3-3.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6-4.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1-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1.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7-2.jpg





OEBPS/images/data/kcls/45272/KJCLS_2025_v36n2_171_t004-1.jpg





